
단백질 분해 효소에 의한 세정 

 

여름에는 “론드리(laundry 세탁소)”에서나 “드리이클리닝(drycleaning)”에서 

때가 깨끗이 빠지지 않아 뿌옇게 보이는 내의를 곧잘 볼 수 있다. 원인을 조

사해 보니, 흰옷을 세탁하였는데 희고 깨끗하지 않으며 옅은 누런 색으로 뿌

옇게 보이는 요인 중의 하나는 “클로라민(chloramine)”이 만들어지기 때문으

로 보인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사람의 땀 성분에는 아미노산(amino 酸)이 많이 들어 

있는데, 세탁하는 동안에 이 아미노산이 칼슘 등으로 석회화(石灰化)한 지방

(脂肪)으로 되어 내의에 부착되기 때문인 것 같다. 여기에 수돗물에 들어있는 

활성염소(活性鹽素)가 작용하면 옅은 노란색을 띈 “클로라민”이 만들어진다. 

이러한 현상은 일종의 복합오염(複合汚染)이며,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酵

素)의 작용이나 “킬레이트제(chelating agent)”의 작용과 같은 여러 약제를 배

합하여 대처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들 석회화지방이나 클로라민은 섬유와의 친화성(親和性)이 별로 

좋지 않아 섬유 속까지 침투하지 못하고 잔털에 묻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들 잔털을 용해하는 셀룰로스 분해효소를 사용하는 세정(洗淨)기술을 사용

하면 좋을 것이다. 

참고로 추가 설명하면, 최근 아미노산을 너무 많이 섭취하기 때문인지 땀

을 많이 흘리면 내의가 누렇게 된다는 말을 종종 듣는데, 이는 일종의 단백

질계통의 때라고 볼 수 있다. 단백질계 때는 세제(洗劑)나 용제(溶劑)로서 씻

어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구미에서는 테이블·클로스(table cloth 식탁보) 

등을 세탁하는데 단백질 분해 효소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가정 세탁에서 때가 깨끗이 빠지지 않는 옷을 클리닝 업자에게 맡기는 것



을 생각하면 단백질 분해 효소도 익숙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할 것이다. 하

나 더 참고로 말하면, 칼슘이 물에 많이 들어 있는 나라로부터 수입된 섬유

제품에는 칼슘분이 많이 들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땀에 들어 있는 지방이 

석회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수질연화제(水質軟化劑)를 많이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수입 섬유제품을 처음 세탁할 때에는, 론드리나 드라이 클리닝에서 세정액

에 의한 오염이 많은 것으로 보여, 새 옷을 처음 세탁할 때에는, 이 옷만을 

따로 세탁하는 것이 좋다. 진한 색 제품의 세탁은, 염색가공 공장에서 경도

(硬度)가 높은 물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그럴수록 새 옷을 처음 

세탁할 때에는 주의하여야 한다. 많은 세탁사고가 신품에서 일어나고 있어 

주의하여야 한다. 

세정액에 의한 오염이면, 색이 눈으로도 쉽게 판단할 수가 있어 분명한데, 

신품섬유품에서 칼슘이 녹아 나오면 무색(無色)이므로 알아내기가 어렵다. 여

름에는 땀에 들어 있는 지방이 석회화하여 생기는 세탁사고가 많으므로 주

의하여야 한다 


